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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쇠고기수입 ‘정부지침 거부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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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운송저지 투쟁, 28일 5만 이상 전조합원 결의대회 개최키로

[사진1]

행정안전부가 예정대로 3일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장관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아래 공무원들이 쇠고기수입 정부홍보

행정지침 등의 지시에 대해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선 기관에 내려진 쇠고기협상 정부홍보지침 관련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이외에도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와 부당지시거부 결의 서명을 실시키로 하고 ‘선언내용을 기초로 부당한 명령을 하달하지 말 것’을 요구

하는 기관장 면담을 본부와 지부별로 추진키로 했다.

행정거부는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행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

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으로 심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 관련 3일 오전9시부터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주)효성광주냉장에서 각 본부별 5인1조

로 운송저지팀을 구성해 운송저지 투쟁에 결합키로 했다.

아울러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공공부문 민영화,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직사회 현안과 관련해 오는 28일 5

만명 이상의 전조합원 결의대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광우병 쇠고기수입 사태와 관련 한미 쇠고기협상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장과 전임 지부

장인 정수경 농림부 사무관이 ‘쇠고기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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